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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과 스트레스의 

관계성 연구

김희정

가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국문초록 —

목적 :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가정인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의 공격성과 스트레스를 통한 정신건강상태를 연구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개광역시, 4개 도에 거주하는 135명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설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과 스트레스는 t 검증, 일원배치분산

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요인을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체 공격성은 3.05점이었고 언어적 공격성이 3.69점으로 가장 높았다. 스트레스는 3.66

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은 연령에 따른 언어적 공격성(p=.031)과 분노표출(p=.043)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전체공격성(p=.028)과 하위영역인 신체적 공격성(p=.049), 언어적 

공격성(p=.000), 분노표출(p=.036), 적대감표출(p=.042), 스트레스(p=.01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다문화

가정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유의성이 있었고(F=57.139, p<.001), 

경제적 수준에서 나쁨(p<.01), 스트레스(p<.01), 연령에서 10세(p<.01), 연령에서 13세(p<.01)에서 공격성 정도에 

71.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은 연령과 경제적 수준, 스트레스가 공격성에 있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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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은 타 국가와 다르게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유입과 결혼적령기를 놓친 남성들의 외국인 배우자 선정 

등으로 외국인노동자 가정, 한 부모 외국인 가정, 국제결

혼이주자 가정 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한국사회가 더 이상 한민족으로 유

지되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으며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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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서로 융화되어가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Yoon, 2017).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가 176만명을 

넘어섰고 총 인구의 3.4%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의 가정에 

있는 외국인주민 자녀수는 191,459명으로 외국인주민수

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많은 다문화가정이 형성되고 이러한 가정의 형태는 이

제 익숙하게 인지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인의 의

식에는 타국가의 인종, 민족,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

는 경우가 많다. 현재 다문화가정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

지만 유독 한국에서 외국인 배타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

다. 그로인해 차별이 발생하기도 한다. 2015년 전국다문

화가족실태를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에 소속

된 응답자의 40%이상이 차별의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

였다(Chung et al., 2016). 차별에 대한 반응은 인격형성

이 끝난 어른보다는 미숙한 아동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들

은 공격성이나 스트레스, 또래집단간의 적응, 학교생활의 

적응, 부모와의 갈등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비교하면 다문화가정 아동이 문제

행동징후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불안, 주의력의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Back, 2015).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동이 과다행동문제와 발달상의 문제행동의 발생

빈도가 높고 적응과정의 부적응 가능성도 보인다(Back, 

2015). 또한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일반가정의 아동들보

다 언어발달의 지연을 경험하고 자아정체감에 혼란도 경

험하고 있으며 외모에 대한 따돌림으로 인한 학교의 부

적응이 나타나기도 한다(Yang, Park & Kim, 2013). 이러

한 여러 가지 경험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본인이 소

속되어 있는 또래집단, 학교, 가정 등에서는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을 보이거나 그 반대인 폭력적 행동이나 과

잉행동을 보이는 상반된 행동양상이 나타난다(Park, 

2011).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 문화

적 차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Davidson & 

Cardemil, 2009).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서, 행동의 변화를 

야기하고 인지기능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류

문화의 적응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Kang & Kim,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환경적 특성은 개인적, 가정적, 학

교 관계적 특성이 긍정적일수록 우울이나 불안증세가 낮

아지고 공격성 또한 낮아진다(Lee, 2010). 다문화가정 아

동의 개인적 특성이나 가정 내에서 겪게 되는 이중문화

에 따른 정서적 불안은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 있고 또래

집단과의 불안정적 관계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

가 있다(Mazza, 2008). 공격성의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

면 현재의 공격적 행동과 미래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노

출을 연결시키는 기전은 주로 사회 정보 처리과정 체계

에서 연구되어왔다(Dodge, Lansford, Borks & Bates, 

2003). 또래 사회 거부와 신체적 학대와 같은 공격성과 

피해에 노출되는 것은 다양한 측면의 사회 정보 처리과

정을 중단(disruption)하는 것과 같다(Guerra, Hnesmann 

&  Spindler, 2003). 이러한 사회 정보 처리과정 중단은 

아동들의 또래 사회 거부와 신체적 학대를 조정하는 것

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Dodge et al., 2003; 

Lansford, Malone & Dodge, 2010). 특별한 측면의 사회 

정보 처리과정은 공격과 피해에 노출된 후 중단이 되고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 발달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아동기에서 경험한 심리적 문제는 전 생애에 

걸쳐 심리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정신건강상

태에 영향을 주게 된다(Mazza, 2008).

최근 결혼이민자들의 건강관련 연구들은 증가하고 있

으며 특히, 2010년 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문화적 융합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

혼이민자들의 가정인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의 공격성과 

스트레스를 통한 정신건강상태를 연구하고 개선책을 강

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

시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7년 6월에서 동년 9월까지 4개월 동안 2

개 광역시, 4개 도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Strau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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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N=135)

Characteristics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93 69

Female 42 31

age

8 years 25 19

9 years 31 23

10 years 30 22

11 years 13 10

12 years 22 16

13 years 14 10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parent job

only father 53 39

only mother 21 16

working together 61 45

academic background of 

father

middle school 25 19

high school 93 69

university 17 12

academic background of 

mother

middle school 12 9

high school 107 79

university 16 12

Economic

status

bad 19 14

middle 83 62

good 33 24

Corbin(1998)이 제시한 다단계추출법을 이용한 이론적 

표본추출법을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다문화가정이 많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 안내를 시행하였고 자발적 참

여자를 연구 대상자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였고 부모의 동의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전체 다문화가정 아동의 대표성을 위해서 환경적 영향을 

감안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였다. 대상자의 설문은 150명

을 실시하였고 결측 응답자를 제거하여 최종 135부의 분

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 도구

1) 공격성(Aggression) 측정 도구

일반적으로 아동의 공격성은 신체적, 언어적 형태로 

외부로 표출하는 외현적 공격성과 사회적 관계의 손상이 

목적인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맞게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표출, 적

대감표출이 20문항으로 개발된 Seo & Kwon(2002)의 공

격성 검사지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5지 선다형으로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87였다.

2) 스트레스(stress) 측정 도구

개인의 능력 한계를 넘어선 내적인 또는 외적인 요구에 

의해 위협을 받게 될 때 경험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한다. 

아동의 스트레스는 심리적 발달이 완료된 성인의 스트레

스와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Min & Yoo(1998)의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하였고 본 연구에 부합되게 

수정하였다. 문항은 부모와 관련된 문항, 친구와 관련된 

문항, 학업과 관련된 문항, 교사와 관련된 문항에서 본 연

구와 관련이 적은 10문항을 제외한 38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점수는 리쿼드 5점 척도로 수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

록 스트레스는 높음을 의미한다(r=.79, p<001). 

3. 자료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통

계학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과 스트레스는 각각의 정규성 

검사를 통하여 모수검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t 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요인을 알기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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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gree of Stress and Aggression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Category Mean (SD)

Aggression 3.05(0.77)

   Physical aggression 3.48(0.72)

   Verbal aggression 3.69(0.65)

   Anger 2.11(0.21)

   Hostility 2.61(0.83)

Stress  3.66(0.95)

Table 3. The Difference of Stress, Aggression and Sub-areas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N=1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Aggression

Sub-areas of Aggression
stress

PA VA Anger Hostility

M(SD) M(SD) M(SD) M(SD) M(SD) M(SD)

Gender

Male 3.10(0.58) 3.59(0.45) 3.81(0.36) 2.35(0.58) 2.68(0.75) 3.78(0.24)

Female 3.16(0.52) 3.57(0.66) 3.64(0.29) 2.47(0.52) 2.96(0.71) 3.69(0.37)

p=.813 p=.884 p=.502 p=.411 p=.124 p=.722

age

8 years 2.96(0.62) 3.45(0.98) 3.10(0.87) 2.52(0.43) 2.78(0.45) 3.59(0.25)

9 years 3.00(0.44) 3.34(0.89) 3.21(0.66) 2.59(0.48) 2.86(0.58) 3.31(0.16)

10 years 3.23(0.41) 3.64(0.83) 3.87(0.62) 2.82(0.57) 2.59(0.86) 3.86(0.67)

11 years 3.09(0.51) 3.58(0.79) 3.96(0.69) 2.37(0.77) 2.48(0.51) 3.99(0.66)

12 years 3.10(0.51) 3.69(0.81) 3.99(0.45) 2.51(0.51) 2.22(0.76) 3.57(0.27)

13 years 3.20(0.48) 3.55(0.84) 3.89(0.57) 2.37(0.21) 2.99(0.79) 3.95(0.98)

p=.235 p=.095 p=.031* p=.101 p=.043* p=.049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parent job

only father 3.16(0.41) 3.35(0.88) 3.75(0.74) 2.67(0.31) 2.85(0.71) 3.79(0.21)

only mother 3.11(0.52) 3.28(0.69) 3.76(0.72) 2.63(0.52) 2.78(0.75) 3.88(0.28)

working together 3.04(0.56) 3.32(0.79) 3.69(0.65) 2.57(0.37) 2.58(0.38) 3.92(0.35)

p=.412 p=.821 p=.822 p=.730 p=.125 p=.432

academic 

background of 

father

middle school 3.05(0.51) 3.54(0.77) 3.68(0.58) 2.36(0.40) 2.64(0.67) 3.39(0.17)

high school 2.98(0.59) 3.50(0.73) 3.64(0.48) 2.30(0.71) 2.51(0.59) 3.28(0.19)

university 3.01(0.35) 3.61(0.67) 3.71(0.37) 2.34(0.54) 2.38(0.50) 3.77(0.63)

p=.803 p=.456 p=.419 p=.811 p=.125 p=.072

academic 

background of 

mother

middle school 3.09(0.84) 3.55(0.67) 3.71(0.54) 2.35(0.56) 2.74(0.58) 3.68(0.28)

high school 2.95(0.71) 3.49(0.68) 3.69(0.61) 2.33(0.55) 2.28(0.71) 3.62(0.64)

university 3.06(0.60) 3.52(0.59) 3.80(0.20) 2.29(0.89) 2.65(0.78) 3.71(0.34)

p=.732 p=.811 p=.407 p=.817 p=.078 p=.721

Economic

status

bad 3.39(0.88) 3.87(0.38) 3.91(0.34) 2.99(0.46) 2.79(0.55) 3.98(0.22)

middle 3.01(0.69) 3.76(0.47) 3.86(0.38) 2.23(0.53) 2.22(0.45) 3.11(0.54)

good 2.65(0.59) 3.31(0.55) 3.04(0.38) 2.20(0.55) 2.10(0.68) 3.24(0.61)

p=.028* p=.049* p=.000** p=.036* p=.042* p=.011*

* <.05, ** <.01

PA: Physical aggression, VA: Verbal aggression

Ⅲ. 연구 결과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일반적 특성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는 총 135명이었다. 성별은 남자 

아동이 93명(69%)로 많았고 연령은 9세(23%)가 가장 많

았고 부모직업 유무는 맞벌이가 61명(45%), 부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93명(69%), 모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07명(7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 83

명(62%)로 가장 많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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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Aggression and Stres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Variables
Aggression

Total PA VA Anger Hostility

Stress .376
* .502** .652** .127 .203

* <.05, ** <.01

PA: Physical aggression, VA: Verbal aggression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Aggression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Category B S.E β t p

(Constant) 6.328 1.521 0.979 .027

age(13years) .477 .896 .401 .965 <.01

age(10years) .435 .724 .512 .845 <.01

Stress -1.773 .681 .139 1.336 <.01

Economic status(bad) 2.261 .927 .070 2.275 <.01

Adjusted R
2

.714

F(p) 57.139(.000)

2. 다문화가정 아동의 공격성과 스트레스 정도의 

비교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체 공격성은 3.05점이었고 언어

적 공격성이 3.69점으로 가장 높았다. 스트레스는 3.66점

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

한  공격성, 스트레스 비교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의한 공격성

과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연령에 따른 언어적 공격성

(p=.031)과 분노표출(p=.043)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전체공격성(p=.028)과 하위영역인 

신체적 공격성(p=.049), 언어적 공격성(p=.000), 분노표출

(p=.036), 적대감표출(p=.042) 그리고 스트레스(p=.011)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4. 다문화가정 아동의 공격성,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다문화가정 아동의 공격성과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전체공격성과 하위영역에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에서 유의미한 양적 상관성이 나타났다(Table 4).

5. 다문화가정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다문화가정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유의성이 있었고

(F=57.139, p<.000), 경제적 수준에서 나쁨(p<.01), 스트

레스(p<.01), 연령에서 10세(p<.01), 연령에서 13세

(p<.01)에서 공격성 정도에 71.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5).

Ⅳ. 고 찰

전 세계는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아 이후 10년간 자

신이 출생한 나라 밖에서 생활 및 거주를 하고 있는 다국적 

이민자가 약 2억 명에 달한다(Suarez-Orozco & Suarez- 

Orozco, 2009). 전 지구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이 새

로운 시대의 상황은 다양한 인종, 민족성, 사회 계층, 성, 

종교, 도시 문화, 농촌 문화, 그리고 지식과 정보의 전달

이 가능함을 의미한다(Sinagatullin, 2003). 그러나 이러

한 상황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양극성을 

가진다. 이민자들에게는 스트레스를 받는 삶이 생겨나고 

만성적 스트레스인자에 노출된 아동들은 다양한 범위의 

정신 건강 문제 즉, 걱정, 우울, 외현화 행동문제를 나타

낼 위험이 증가하였다(Shih, Eberhart, Hammen & 

Brennan, 2006). 많은 문헌에서 또래 피해의 표적,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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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부, 또래 공격성의 표적이 된 아동들은 발전적으로 

뚜렷한 스트레스인자를 가져 표적이 되지 않은 아동에 

비해 공격적인 행동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Prinstein, Cheah & Guyer, 2005; Miller-Johnson, Coie 

& Maumary-Gremaud, 2002).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

정의 아동에게서 전반적인 공격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연령별 공격성과 경제적 수준에서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

다. 연령별 공격성은 10세와 13세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최고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의 최고학년에서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인한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

였고 경제적 수준이 좋지 않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은 저학년에서 고학

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와 고학년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

는 시기에 공격성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점과 경제

적 수준이 나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공격성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동 공격성에 환경적 변화

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환

경적 변화는 아동의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단일문화 나라로 여겨져 온 

나라중 하나로 이후 인종의 다양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비록 한국이 서양보다 이민의 역사

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현재는 문화

위계가 한국 사회 안에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문화위계는 성인 이민자 뿐 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경험

을 하게 된다(Jang, 2010).

문화위계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조장하고 이러한 부

정적 정서(negative affectivity)는 아동이 스트레스 환경

에 처했을 때 공격적 행동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병리학

에 대한 일반적인 요소로서 가장 보편적인 소견이라 할 

수 있다(Lengua, West & Sandler, 1998).  부정적 정서는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두려움, 화, 슬

픔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아동의 일반적인 경

향이라 할 수 있다(Rothbart, Ahadi, Hershey & Fisher, 

2001). 

부정적 감정을 초래하는 스트레스 과정 이론은 어머니

가 받는 차별이 그들 자녀의 정신적 조절과 얼마나 관계

있는지를 개념화하는데 유용하다(Pearlin, 1989). 스트레

스 과정 이론에서, 중요한 스트레스 인자는 다른 스트레

스 상황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은 개인의 정신

적 건강, 양육 행동, 아동의 정신적 조절과 연계되어 있다

(Tran, 2014).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신체적 차이, 언어 기술, 정체

성 형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특히, 

초기 중재 없이 자부심(self-confidence) 소실과 같은 감

정 문제는 근심을 초래한다(Choi, 2012).

다문화가정은 많은 다양한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문

화적 차이가 문제를 일으킨다. 의식주에 관한 다른 문화

는 부부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요소

가 될 수 있다.

둘째, 의사소통의 부족이 문제를 일으킨다. 적절한 소

통 없이는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

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와 고용으

로부터 소외되어진다. 셋째, 가족 폭력과 불협화음으로 

이혼율이 급증한다. 넷째, 아동을 교육하는 것이 어렵다. 

다섯째, 대부분 이민자들은 수입이 적은 계층에 속해 경

제적 어려움이 따른다. 여섯째, 여성 이민자들에 대한 의

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모성 건강에 대한 위험율이 높

다. 일곱째, 순수 혈통에 대한 지지가 이민자들의 편견과 

차별을 일으킨다. 다양한 문제점은 아동들의 심리적 문

제를 야기할 수 있고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Seol, Kim, Kim, Yoon & Lee, 2005).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의 긍정적인 감정과 자아개

념을 기르기 위해 적극적인 초기 중재 프로그램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아동의 심리적 개선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긍정

적 사고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야 하고 교육형태의 변화

도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정에서 행하여지는 교육

은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에 의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

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방향

을 개선하여야 한다.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

교에서의 학습부진, 부적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아동 개인적인 문

제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의 개입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Yoon, 2017).

본 연구의 제안점은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자 

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다문

화가정 아동의 어머니의 국적에 대한 요소를 추가함으로

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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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2017년 6월에서 동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2

개 광역시, 4개 도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동 

135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첫째,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전체 공격성은 3.05점이었고 언어적 공격성

이 3.69점으로 가장 높았다. 스트레스는 3.66점으로 나타

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은 연령에 

따른 언어적 공격성(p=.031)과 분노표출(p=.043)에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고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전체공격성

(p=.028)과 하위영역인 신체적 공격성(p=.049), 언어적 

공격성(p=.000), 분노표출(p=.036), 적대감표출(p=.042), 

스트레스(p=.01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다

문화가정 아동의 공격성과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결과

는 전체공격성과 하위영역에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에서 양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넷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단

계적 회귀분석 결과 유의성이 있었고(F=57.139, p<.000), 

경제적 수준에서 나쁨(p<.01), 스트레스(p<.01), 연령에

서 10세(p<.01), 연령에서 13세(p<.01)에서 공격성 정도

에 71.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의 결과는 향후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신건강상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개입

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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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s between Aggression and Stress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Kim, Hee-Jung,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ya University 

Purpose : This article was to study mental health status through aggression and stres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marriage immigrant and to use them as baseline data.

Method : We used questionnaire and collected them from 135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ho live in 

2 city and 4 do.  Frequency Analysis  was used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test and one-way 

ANOVA for aggression and stress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egression analysis for 

the factors.

Result : The first, the total score of aggression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as 3.05 and the 

most high score was verbal aggression, 3.69. Stress was 3.66. 

The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ggression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verbal aggression(p=.031) depending on age and anger(p=.011).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otal aggression(p=.028) depending on economic level and physical aggression(p=.049), verbal 

aggression(p=.000), anger(p=.036), hostility(p=.042), and stress(p=.011).

The third, we analysed the factors affecting aggression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resulting from stepwise regression analysis(F=57.139, p<.001), the results showed a 

strong explanation of aggression by bad in economic status(p<.01), stress(p<.01), 10 years in age(p<.01), 

and 13 years in age(p<.01).

Conclusion : Aggression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as caused by age, economic level, and stress.

Key words : Aggression, Multicultural Families, Stress




